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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수산관리단, 가을철 해양안전캠페인 추진

- 제주 기항 선박 및 관내 선사 방문하여 안전운항 당부 및 현장 목소리 청취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단장 이승두)은 가을철(9월~11월)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캠페인을 9월 5일부터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최근 5년간(‘18~‘22) 전체 해양사고 14,381건 중 4,626(32%)이 가을철

에 발생하였고, 선박 충돌사고가 414건으로 주요사고* 중 최다 발생

(36.0%)하였다. 가을철 발생한 주요사고 순위는 충돌(414건) > 안전사고(277건) 

> 화재(181건) > 전복(166건) > 침몰(112건) 순이다.

    * 주요사고란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선박충돌, 전복, 침몰, 화재 및 안전사고를 일컬음

  이와 관련하여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선박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서 표어를 

담은 현수막을 청사, 제주항 연안 및 국제여객터미널, 운진항 선착장, 

산수이동 선착장에 게시하였다. 또한 전복·침몰사고 중 39%(278건/710건)가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해당 해양사고 예방정보 포스터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 전광판에 송출하였다.

  아울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제주항을 이용하는 내항여객선 선장 

및 선원, 여객선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박 충돌·전복·침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이 담긴 전단지, 해양사고 예방정보 포스터 등을 배부하고, 여객선 

선원 및 여객선사 임직원들의 애로사항 등도 청취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 소재 화물선사 및 화물선 대상으로 안전관리 적정성에 

대한 심사 시 선박 충돌방지를 위한 항해당직 근무 철저, 음주 및 졸음 운항 



방지 등을 당부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추석 연휴 대비 여객선·카페리선 특별점검과 더불어   

상시적으로 제주 기항 여객선·화물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해사안전감독관이 

지도·감독 중이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최근 5년간 선박 충돌사고가 가을철 주요 해양

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해양안전캠페인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 안전문화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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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관련 사진

해양안전캠페인(1)

해양안전캠페인(2)



참고2  관련 자료(1)

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통계(‘18~’22)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전경



참고3  관련 자료(2)

선박 충돌·전복·침몰 사고 예방 전단지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정보 포스터


